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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 설립 배경 및 연혁

서울메트로의 도시철도연구원은 2003년 7월 22일 기술
본부 산하 “기술연구실”로 발족되었다. 서울메트로는 하
루 4백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교통
기관으로서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기술연구실을 
발족시켰고 2014년 10월 27일 도시철도연구원으로 개명
하여 2015년 7월 현재 정책연구팀, 교통계획팀, 시스템연
구팀, 전동차연구팀 등의 조직으로 54명의 인원이 근무하
고 있다. 

2. 사업추진실적 

도시철도연구원은 2003년 설립된 이후 2015년 7월 현
재까지 국가 R&D연구 과제 총 42건을 수행하였으며 자
체연구 과제는 총 198건을 수행하였다. 지식재산권도 회
사설립 이후 꾸준히 실적을 쌓아 2015년 7월 현재 특허 

129건, 실용신안 16건, 디자인 12건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자체연구 23건, 국가R&D사업 16건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논문도 총 21건을 발표 하는 
등 왕성한 연구를 하였다. 더구나 2013년 12월 국가연구
사업인 “도시철도 역사 혼잡 관리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 중이고, 2014년 4월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차량 개발” 과제 역시 주관 연구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도시철도 역사 혼잡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정보 통신
기술(ICT)를 이용하여 차량과 역사의 혼잡상황을 개인 휴
대 단말기 및 안내게시기등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혼잡도를 개선하는 기술로써 한국교통연구원, 
한양대학교, ㈜엘비씨소프트, ㈜유진전기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대학교와 국책연구기관, 중소기업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
고 있다(<그림 1> 참조).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제거차량 개발” 과제는 터널

<그림 1> 혼잡관리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미세먼지 제거 차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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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배터
리 동력원의 고성능 미세먼지 제거차량을 개발하는 하는 
과제로써 서울메트로의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매우 공익적인 연구과제이다. 이 과제 역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금천시스템, ㈜리트코, ㈜열림정
보 등 국책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
를 내는 보람된 연구과제이다(<그림 2> 참조). 
도시철도연구원은 국가R&D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연구
를 통해 전동차 고장정보 분석을 위한 휴대용 리더기도 개
발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향상하고 현장직원들에게 실
제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를 시행하였다(<그림 3> 참조). 
또한 인재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2014년 전동차연
구팀의 송정훈 차장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쾌거

를 이루었다.
2015년에는 “제동제어장치(ECU) 국산화 및 성능개선” 
과제 등 3건을 새로이 국가연구사업 과제로 신규 수주하
는 등 총 12건의 국가 R&D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엘
리베이터 갇힘장애 감소연구” 등 현장과 시민들께 직접적
으로 필요한 총 13건의 자체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시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인
식하여 이 분야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3. 향후 추진 계획 

서울메트로 도시철도연구원은 사무직렬과 신호, 전기,
통신, 궤도, 전동차 등 기술직이 협력하여 근무하는 메디
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합 연구원이다. 따라서 직종 
간 협력, 직원 간 협동을 통해 도시철도 최고의 연구기관
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연구과제는 대부분이 계속과제이므로 향후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마무리하고 자체 과제도 다양한 직종의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를 시행중이다. 
또한 현장 직원들과의 빈번한 소통을 통하여 연구를 위
한 연구가 아니라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기관으로 거듭 나고 있다. 

<그림 3> 휴대용 모니터 리더기 


